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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잘 보살피는 회사            16-08-19


아기 방을 설치한 직장은 미국 내에 많습니다. 특히 적먹이의 엄마는 직장 내에 설치된 아가 방을 수시로 찾아가서 아기에게 모유를 먹일 수도 있고 휴식 시간 등 잠시를 이용하여 아기와 놀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직장에서 일하는 아기 엄마들의 생산성이 높고 실수도 적다는 사실은 잘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생후 6개월 이하되는 적먹이 아이를 데리고 출근하여 엄마가 일하는 사무실에 함께 있으면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회사가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뉴헴프셔 주의 길섬 (Gilsum , Nempshire)에 소재한 더불유 에스 배저 (W.S. Badger)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생후 6개월 미만의 어린이를 매일 사무실에 데려와서 일하는 엄마와 함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스킨 캐어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이 회사는 이런 여성 근로자들이 일도 열심히 잘하지만 이직자들이 적어서  이런 제도를 실천하는 것을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미시간 주의 앤아버 (Ann Arbor)시에는 징거맨스 (Zingerman’s)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종업원 한명이 발견한 사실은 너무도 많은 손님들이 감자튀김을 다 먹지 않고 남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종업원은 경영진에게 제언했습니다. 감자튀김을 반만 담아주고더 먹고 싶은 손님은 무제한 더 담아가도록 하자는 제언이었습니다. 결과는 큰 성공이었습니다. 감자튀김을 더 먹고 싶은 손님은 얼마든지 더 담아올 수 있는 선택을 모든 손님들이 좋아했습니다. 결과 연간 $1,000의 재료값을 절약했고 음식의 낭비도 줄였습니다.  이 작은 식당은 모든 종업원이 모든 회의에 참가하도록 했습니다. 회사의 장부도 직원들과 함께 건토했습니다. 종업원들은 제한 없이 무슨 제안이든 경영진에게 제안하거나 제출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는 제안이 있으면 경영진은 환영했습니다. 이런 경영으로 인하여 음식과 서비스가 손님들에게 특출했습니다. 이 식당에는 들어 오려는 손님이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몇 사람의 직원들은 멋보기 음식을 큰 접시에 담아서 기다리는 손님들에게 맛보이기 시켰습니다. 이런 경영은 손님들에게 대 인기를 끌었고 사업 확장을 계속했습니다. 이 원고를 쓰고 있는 현재 징거맨스 식당 체인은 직원수 600 명에 연매출 $60,000,000를 올리고 있습니다.

북 캘리포니아 (Northern California)에는 클리프 바 (Cliff Bar)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유기농으로 생산하는 음료와 음식을 판매하는 회사입입니다. 회사의 사시는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이 좋은 음식을 만든다” 입니다. 종업원들이 행복하고 건강하도록 돕기 위하여 회사는  직원들에게 한주에 2시간 반을 체력단련시설에 가서 운동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운동하는 시간을 근무임금으로 쳐서 지불합니다.  회사내에는 직원의 어린자녀를 돌봐주는 시설도 있습니다.  야간과 주말을 이용하여 대학에 다니는 종업원의 수업료는 회사가 변상해줍니다.  자택근무를 할 수 있는 종업원에게는 자택근무의 옵숀을 줍니다.  종옵원들이 대기 오염을 줄이는 자동차를 사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입사한지 7년이 되는 종업원에게는 두달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20년 근속 직원에게는 4 개월의 유급휴가를 즙니다.  종업원의 행복과 건강을 증진하는 이 회사는 일취월장하는 회사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한 유명한 경영인가 말했습니다. “종업원의 뒷바라지를 잘해주라. 그러면 그들이 회사를 잘 키워줄 것이다.”   끝
